
192026년1월29일목요일 스포츠

시속150㎞ 중력과싸우는선수들…빙판을지배하다

2026밀라노동계올림픽

썰매

한국 봅슬레이 스켈레톤 루지출전

스켈레톤정승기 새로운에이스부각

한국스켈레톤의새로운에이스로떠오른정승기의스타트장면. /연합뉴스

썰매모양과조종하는방법이레이싱카와비슷

해 얼음위의슈퍼카로불리는봅슬레이는동계

올림픽3대썰매종목중가장역사가오래됐다.

봅슬레이는1924년프랑스샤모니에서열린제

1회 동계올림픽에서당당히 5개종목중하나로

치러졌다.썰매종목으로는유일했다.

남자 2인승, 4인승만 치러지던 봅슬레이는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대회에서 여자 2인승을

처음도입했다. 이어 2022년베이징대회에서모

노봅(여자1인승)종목이더해져금메달은총4개

가됐다.

선수들의역할은철저히 분업화돼있다.

2인승을예로들면앞의선수를파일럿,뒤의선

수를브레이크맨이라고부른다.

파일럿은썰매안쪽에달린로프를이용해썰매

를조종한다.최고속도가시속150㎞에육박해파

일럿의섬세한컨트롤은가장중요한요소다.

경기는1300∼1900ｍ길이의트랙을내려오는

데걸리는시간을측정해순위를매기는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올

림픽트랙길이는1445ｍ다.

올림픽에서는이틀에걸쳐4차시기까지경기를

치러기록을합산한다.

한국은 이번 대회 봅슬레이 전 종목에 출전한

다. 남자 4인승에는 파일럿 김진수(강원도청)와

김선욱, 이건우(이상 강원연맹), 김형근(강원도

청)으로이뤄진김진수팀, 그리고파일럿석영진

(강원도청)과이도윤(한국체대), 전수현(강원연

맹), 채병도(가톨릭관동대)로 꾸려진 석영진 팀

이출격한다.

남자 2인승에도김진수와석영진, 두파일럿이

나선다.김형근과채병도가각팀의브레이크맨으

로뒤에앉는다.

여자종목에는김유란(강원도청)이파일럿으로

2인승과모노봅에모두출전하며, 2인승브레이크

맨으로는전은지(경기연맹)가가세한다.

길이1ｍ안팎의판모양인비교적단순한썰매

에의지하며트랙에몸을내던지는스켈레톤은위

험한만큼짜릿한종목이다.

최고속도가시속 130㎞에이르지만, 안전장치

는턱보호대가달린헬멧, 팔꿈치보호대정도에

불과하다.몸이썰매에서떨어지지않게지지해주

는것은양옆의핸들뿐이다.

스켈레톤에는제동, 조향장치가따로없다. 선

수가 무게중심을 이동하는 방식으로 조종하기에

유연성이중요하다.

2018년평창대회에서윤성빈이아시아썰매사

상첫금메달을따내면서한국은스켈레톤강국으

로급부상했다.

새로운에이스로떠오른정승기와베테랑김지

수(이상강원도청)가남자스켈레톤에출전하며,

여자스켈레톤에는홍수정(경기연맹)이나선다.

뒤로누워달리는루지는썰매3종목중에서가

장빠르다.최고시속이150㎞를넘기도한다.

소수점아래두자릿수까지기록을재는봅슬레

이,스켈레톤과달리1000분의1초까지따져순위

를매기는이유다.

루지에는남자 1인승과 2인승, 여자 1인승과 2

인승,팀릴레이5개금메달이걸려있다.

한국에서는여자 1인승의정혜선(강원도청)이

유일하게올림픽출전권을따냈다. /연합뉴스

바둑신들의전쟁 맥심커피배16강확정

신진서 박정환 김은지등안착

입신 (入神)들의 수담 (手談) 맥심커피배 16

강진출자가모두가려졌다.

27일 오후 성동구 마장로 한국기원 바둑TV스

튜디오에서 열린 제27회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

32강마지막두대국결과박민규9단과김정현9

단이16강행막차를탔다.

앞서32강에서는부동의랭킹1위신진서9단이

한승주9단을격파했고, 디펜딩챔피언 이지현9

단은나현9단을꺾고16강에올랐다.

랭킹2 3위박정환변상일9단도16강에합류했

고,여자랭킹1 2위김은지최정9단도32강을통

과했다.

동서식품이 후원하는 입신최강전 우승 상금은

7000만원,준우승상금은3000만원이다.

제한시간은시간누적(피셔)방식으로각자10

분에추가시간30초다. /연합뉴스

전국장애인동계체전혼성휠체어컬링동메달획득

방민자 동계체전메달이어밀라노올림픽정조준

전남휠체어컬링믹스더블방민자(왼쪽) 정승원이지난26일강릉컬링센터에서열린제23회전국장애인

동계체육대회에서동메달을획득한뒤기념촬영하고있다. <전남컬링팀제공>

휠체어컬링 믹스더블 방민자정승원 조가 장애

인동계체전에서전남의첫메달을따냈다.

전남은 지난 26일 강원도 강릉컬링센터에서 열

린제23회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혼성휠체어컬

링 2인조WC-E (선수부)경기도와의 4강에서아

쉽게8-9로졌지만, 27일3 4위전에서충남이기권

하면서동메달을획득했다.

정승원은 목표는 금메달이었는데 아쉬움이 크

다.내가7엔드에서실수해흐름이넘어갔다며 이

겼다고생각했던경기라더아쉽다고소감을전했

다.

하계체전에서론볼선수로도활동중인두사람

의강점은 호흡이다.

두사람은휠체어컬링이론볼과비슷하다는것

을 알게 된 뒤 본격적으로 배움의 길에 접어들었

다.

방민자와정승원은컬링을배우기위해 2004년

자비로컬링의성지인캐나다로건너가종목의기

본을다졌다.

정승원은 (방민자와)같이맞춘지벌써22년째

다. 전국시도중에도이렇게오래한조가거의없

다며 하계종목에서쌓은팀워크가컬링에서도그

대로연결된다고호흡의비결을전했다.

컬링이경기중대화가많은종목으로알려져있

지만,두사람의대화는짧고굵다.

정승원은 시합할 때는 많은 말이 필요 없다며

내가 민자야 한마디하면(민자는) 정신똑바로

차려라는뜻으로알아서알아듣는다고웃었다.

방민자도 저는상황마다 왜그래요 이말을제

일많이한다면서도 경기중샷이어긋나거나흐

름이흔들릴때서로를바로세우는(승원의)짧은

외침이결국팀을살린다고말했다.

오랜세월이만든팀워크는 눈빛에서도드러난

다.

정승원은 같이 운동을 한 세월이 길다 보니 뭘

할지, 컨디션이어떤지눈빛으로안다며 한사람

이 흔들릴 때 뒤에서 잡아주는 게 팀이다고 말했

다.

방민자역시 앞뒤호흡이맞아원하는샷이나왔

을때는말하지않아도서로고맙다고했다.

동계체전에서동메달을획득한방민자는또다른

도전을준비하고있다.

방민자는오는3월2026밀라노코르티나패럴림

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다. 올림픽 준비에 주력

했던그는이번대회를위해전남선수단일정에집

중했다.

그는 최선을다하기위해한달동안체전에맞

춰준비했다. 대회가끝나면 2월 1일부터다시대

표팀훈련에들어간다며 대회는긴장감의연속이

다.기회가닿는순간순간자체가훈련이다.메달이

라는특별한각오보다는체력과부상관리가무엇

보다중요할것같다고올림픽을앞둔각오를밝혔

다.

한편, 전남은 현재 방민자정승원의 메달 포함

28일까지총4개의동메달을수확했다.

빙상동호인부에서박정철(남자500mDB), 유

승협(남자 500m IDD 성인부), 장수빈(여자 500

m IDD 소년부)이각각동메달을보탰다.

/강릉=박연수기자training@kwangju.co.kr

22년호흡의힘…방민자 정승원전남첫메달쾌거

U-16여자대표팀 배구인의밤최우수단체상

45년만에아시아제패

지난해16세이하(U-16)아시아선수권대회우

승을차지하며한국여자배구청소년대표팀으로

는 45년 만에아시아정상정복을이룬대표팀이

최고의별로인정받았다.

대한배구협회는 28일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

파크텔에서 2026 배구인의밤 행사를열고지난

한해한국배구를빛낸주역들을시상했다.

U-16대표팀은최우수단체상을받았고,주장으

로 팀을 이끈 손서연은 최우수선수상(MVP)을

받았다.

26일같은장소에서열린대한민국여자체육대

상에서신인상을받았던손서연은배구인의밤시

상식에서도트로피를받았다.

손서연은 코치님,감독님,동료들,응원해준분

들덕분에받은것이라면서 열심히해서올해열

릴U-17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좋은성적을내겠

다고다짐했다.

또한 U-16 대표팀을지휘한이승여감독은최

우수지도자상수상자로선정됐다.

협회는이날유공자 97명과 14개팀에대해시

상을진행했다. V리그신인드래프트에서선발된

세터중가장 높은 순위로 지명된 여자 선수에게

수여하는 회화세터상과 올해 신설된 장윤희아

웃사이드히터상 등이유망주들에게전달됐다.

이 밖에도 해천선생장학금, 한국여자배구국가

대표선수회장학금,대한배우회장학금,상임심판

꿈나무장학금등이배구꿈나무들에게수여됐다.

행사에앞서열린 2026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2025년 사업 실적 및결산심의, 정관 개정등의

안건이처리됐다. /연합뉴스

28일서울송파구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2026배구인의밤 행사에서한국여자U-16배구국가대표

팀이최우수단체상을받았다. /연합뉴스


